
1부 예배

◆ 묵    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 같 이

◆ 찬    송 • • • • • • • • 여기에 모인 우리 1절 • • • • • • • • 다 같 이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둔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 성 경 봉 독 • • • • • • • • • • • 빌립보서 4장 19절 • • • • • • • • • • • 인 도 자

   19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 말 씀 선 포 • • • • • • • • • • • • • 채우시는 하나님 • • • • • • • • • • • • •
인 도 자 

낭   독

◆ 기     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기 도 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 같 이

 믿음의 영웅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시편 23편 1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와 똑같은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도 바울이 체험한 하나님,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고 

증언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풍성하게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이었습니다. 

 이번 설 명절과 2025년에 ‘풍성하게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나의 하나님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선포할 때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이라고 할 수도 있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할 수도 있으며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체험한 그 하나님”을 강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나님” 즉 “내가 직접 체험한 그 하나님이 너희들에게도 모든 것을 풍족하게 

채워 주시기를 선포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의 신앙이 같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만난 사람들은 용기가 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앙의 능력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도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이제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 됩니다. 예수의 사람이 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려지고, 하나님 눈에는 예수님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 덕분에 사랑받고, 축복받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고, 모든 것을 행할 때,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겸손하게 그러면서도 동시에 담대한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셋째, 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무엇을 채워 주실까요?

 물질을 채워 주십니다. 건강을 채워 주십니다. 만남의 축복을 채워 주십니다. 진로가 

열어지는 복을 채워 주십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채워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과 강력한 믿음을 채워 주십니다. 

 어린 시절 시골에 내려가 친척 집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의 밥그릇은 

얼마나 큰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밥그릇의 2~3배 정도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밥도 산처럼 쌓아서 주십니다. 열심히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자 숙모께서 

‘벌써 다 먹었구나.’ 하시면서 다시 그만큼 한 그릇을 더 채워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 이거 어떻게 먹지?’하고 힘들어했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주실까? 

왜 이렇게 채우실까? 지금 돌이켜 보니,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면 채워 

주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자꾸 모든 것을 채워 주시고 싶으신 겁니다.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복된 명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2부 예배

◆ 축복의 찬양 ••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 다 같 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 축복해주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로서로

◆ 기도제목 나누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로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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